
일본, 고압가스사고 감소
9 4년 총 8 6건 … 아세틸렌 사용 안전대책 요구

일본 통산성이 조사한 9 4년 고압가스사고 발생 건수는 8 6건으로 9 3년에 비해 1건이 감소한 것으로

드러났다. 

이중 인사사고는 3 4건이며, 北海道에서 일어난 염소가스

누출사고는 2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. 

콤비너트 사업소의 사고는 다수의 사망자를 동반하지는

않았지만, 94년 9 3년과 비슷한 6건으로 나타나는 등 자

주보안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. 

해당기업으로는 C o s m o石油·板出, To s h o·南陽, 日本

石油化學·川崎, 日本合成고무·四日市, 昭和S h e l l石

油·川崎, Daikin工業·鹿島등으로 나타났다. 

수요처에서의 사고는 3 9건으로 9 1년 5 9건, 92년 5 5건,

9 3년 4 1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. 

사고의 내역은 절반 이상이 용접·용단시의 아세틸렌 관

련 사고로 아세틸렌 사용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. 

또 교통사고 등 이동중의 사고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

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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